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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 
세상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신하영
(세명대 교양대학 교수,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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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교회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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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코인’에 올라타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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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와 혐오에 앞장서는 한국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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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안의 혐오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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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3A%2F%2Fwww.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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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한술 더 뜬다’? 

• 인천지역 한 대형교회 목사는 지난 9일 유튜브에 공개한 설교 강론에
서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탄압해왔으며 특히 우한이 중국내에서 선교
사를 추방하고 기독교인 핍박이 가장 심한 도시"라면서 "중국 우한에
서 그리스도인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한 것은 하나
님의 심판으로 보는 게 성경적으로 합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 해당 동영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는 공산주의
붕괴를 위해 하늘의 계획에 의해 일어난 일", "호주도 동성결혼 법제화
이후 산불이 꺼지지않았다", "한국교회도 정신차려야 한다. 불과 유황
으로 심판하려 백두산이 준비 중이다"는 등의 지지 댓글들이 달렸다.

• 이같은 주장들은 최근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터넷카페 등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한 목회자 인터넷 카페에는 "중국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우한 폐렴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같은 느낌이
든다"는 글이 올라왔다.

6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01219464
1855&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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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혐오범죄로 이어진다.

7



코로나19와 한국교회 2021.4.5.

약자 보호 – 재난 앞에 선 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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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과 기독교, 뿌리깊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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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대 흑사병과 교회

• 발원: 1347년 이탈리아 제노아
선박 (아시아 대평원->시칠리아)

•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됨
• 실크로드를 잇는 무역과 침략전쟁

• 출혈 반점은 병의 징후인데
‘하나님의 징표’God’s Mark로 부
르기도

• 채찍 고행단(Falgellants)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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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시기 교회의 역할의 중요성

• 유대인 혐오

• 손을 자주 씻어서 병에 걸리지 않
았던 유대인

• 유대인이 병을 퍼뜨린다는 ‘가짜
뉴스’

• 유럽 내 유대인 학살
→ 흑사병 당시 유대인 학살에 대
한 교회의 회개와 쇄신 없음
→ 제2차대전 나치의 인종청소
(유대인 학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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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와 흑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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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와 흑사병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
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라
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
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
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
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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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과 신약의 사회적약자 보호

• 구약성서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사회 소수자를 거의 편파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싸고도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으로 창조됨

•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일은 주로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남
• 사람이 수단으로 다뤄지는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

에서도 빈번히 일어남

• 성서 전통은 그런 일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
한 거역으로 간주함. 그래서 구약성서는 그들
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

•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억압받는 백성들을 해방
시키기 위해 억압하는 세력에 정면으로 저항, 
억압체제(안식일, 성전세 등)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행적들을 보이심
• 이로 인해서 민족해방운동가, 정치가로 오해 받고, 

군중들이 이에 실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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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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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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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초등 4학년 딸 지영(가명)이를 홀로 키우
는 40대 학부모 김진주씨는 자포자기 수준이다. 없는 살림이라 그저
“학교선생님을 과외선생님 삼으며” 공부시켜 왔는데, 원격수업과 함
께 지영이는 아예 공부를 그만둔 분위기다. 담임교사가 온라인 수업
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전화까지 걸어왔지만,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을 밖에서 보내야 하는 김씨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
무 것도 없다. 갈 학교도, 놀 친구도 없는 지영이는 거의 집 밖에 나가
지 않는다. 김진주씨는 “가난의 악순환이 더 깊고 단단해졌다는 공포
심이 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을 이용한 언택트 학습이 뉴노멀'이라며
학력 격차를 줄이자는 얘기가 요란했지만, 선우와 지영이는 학력 이
전에 돌봄에서 격차가 벌어져버린 아이들의 상황을 생생히 보여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P
rint/A202101141716000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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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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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교회 안에 일상이 무너지는 이들은 없는가? 

"지금 발달장애인들은 아예 갈 곳이
없다.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관 문을 다 닫았
다. 그러면 서비스 빈틈을 고스란히 가
족이 져야 한다. 교회는 나라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대형 교회들
은 빈 공간이 많으니 지역 내 발달장애
인을 초청해 두 시간만이라도 함께 보
냈다면 부모들 짐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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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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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지성과 점점 멀어지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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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회의 ‘일탈’ 일까? 

16일 방역당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47명의 확
진자가 나온 은혜의강 교회는 이달 1일과 8일 예
배를 보러온 사람들 입에 분무기를 이용해 소금
물을 뿌렸다.

소금물을 분무해 '소독'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
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교회 내 코로나19
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
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소금물을
분무하면 입자가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미
립자)로 나왔을 것"이라며 "이 에어로졸이 교회에
있던 코로나19 환자의 비말과 섞여 공기 중에 떠
다니며 전파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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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교회 단톡방’

권지연 기독교 언론인 평화나무 진실성검증센터장 16일 MBC라
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소금물 분무기는 가짜
뉴스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권 센터장은 “굉장히 안타까운 건 지금 이 교회에서 활용한 방법
이 일명 가짜뉴스 카톡방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많이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가짜뉴스 단톡방이라는 곳에서 이런 뉴
스가 근거가 없는 의학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돌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내 몸에 우리 몸에 염도를 0.9%이상 유지하면 괜찮다라든
지 아침저녁으로 소금물로 가글하면 된다라든지 이뿐만 아니라
잘 때 머리맡에 양파를 두면 괜찮다라든지 이런 근거 없는 내용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다”라고 덧붙였다.

권 센터장은 “이런 작은 교회일수록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은 분들
이 많이 계실텐데 이런 민간요법을 보고 이걸 괜찮다고 믿어버리
고 그런 행태가 지금 여기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추측했
다.

권 센터장 역시 일부 목사들로부터 민간요법이 담긴 메시지를 받
았다. 그는 “그 내용을 보면 뭐 보수층에서는 대부분 우한폐렴이
란 용어를 굉장히 고집하시기도 하지 않냐.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한폐렴 용어를 굉장히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메시지에 보면 우한이 아니라 ‘우환폐렴’이라고 이것
도 이제 오타가 발생해서 돌면서 민간요법이라고 많이 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윗세대 분들은 여러 가지 민간요법조차도 밑져야 본전 아니
냐 하면 좋지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하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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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명예훼손과 폭로, 그리고 가짜뉴스

• 인포데믹(infodemic) 
• 정보 + 감염증
• Information +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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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개신교는 가짜뉴스 확산 통로가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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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교회 단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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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몽주의, 불통, 음모론

• “세상의 모든 ’옳은 소리‘에는 반
드시 오류가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만 고정관념이 아니라 확실하
게 아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세상
엔 정답이 없고 무수한 해답이 있
는데,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
리다’라는 건 군사독재의 악습이
다.”
• 채현국 (1935년 3월 16일 ~ 

2021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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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with COVID19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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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선 긋기’해야 하는 우리들

27

모든 교회가
그런건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역시 교회는 비과
학적이야

역시 교회에서 가
짜뉴스가 퍼지네

교회 사람들 방역
지침 안지키네!

신천지는 왜 그
러는거야?

신천지랑 교회랑
달라

신천지 사람들
교회 다닌다던데?

교회에서 시작된
거긴 한데…

그럼 교회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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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 “남은 자” 하나님께서 불러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미
2:12-13)
•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의를 행하는 자”(습 2:3)
•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 심판 때에도 은혜와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

람들
• 노아 홍수 때의 노아
•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의 롯
• 이스라엘의 남아학살 중 모세
• 이스라엘 가나안 진군 때 여호수아와 갈렙
• 신약 시대에는 성도가 남은 자 (롬;: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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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uranno.com/bibleco/bibleco_view.asp?bbs_id=2843&cat=
34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
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
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야 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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